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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비상장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특혜

‘청탁금지법’ , ‘ 뇌물죄’ 의혹 

○ 현안대응TF,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비상장 주식 거래, 2013년 2억 원 상당 40만 주 액

면가인 주당 500원 매입, 2017년 20억 원 상당 250만 주 기관투자자보다 20% 낮게 계약

○ 김병기 단장, “주가조작 혐의자와 검사 배우자 사이 경제적 교류 자체가 부당거래”, “비상장 

주식 비상식적 헐값 매매..대가관계 드러날 경우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등 해당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 원 주식 매수 계약이 김 씨에 대한 청탁금지

법 위반, 윤 후보에 대한 뇌물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이치파이낸셜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로 

비상장회사이다. 김건희 씨는 2017년 1월 윤 후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

사’팀에 있을 무렵 권 회장과 20억 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 매수 계

약을 맺었다.

  이때 매수 가격은 주당 800원으로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의 주당 1,000원보다 20% 

낮은 가격이었는데,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기관투자자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특혜 매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씨가 주식을 헐값으로 사들인 이상한 거래는 2013년 7월에도 있었다. 김 씨

가 2억 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사들인 것인데, 같은 

주식을 권 회장이 1,500원에 사들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세 배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

공을 약속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매수 계약한 20억 원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이 기관투자자의 매수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거래로 얻

을 수 있었던 차익만큼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작 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만큼 김 씨

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헐값 매입은 중수과장, 특수부장, 특별검사 수사팀장, 서울중

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거친 윤 후보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

제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윤 후보 역시 주식

거래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도

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경위에 대해서 묻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곧바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본인도 배우자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수가 비정상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며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윤석열의 경제공동체인 김건희는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오수 회장이 당시 엘리트 검사 윤석열을 의식해 김 씨에게 특혜를 주었

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김건희 씨에게 헐값으로 넘긴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을 구성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범죄 혐의자와 검

찰 가족 사이의 오랜 경제적 교류는 그 자체가 부당거래”라며 윤 후보와 김 씨에 대

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


